
PL 인지도 98 .9%로 높으나…
보험가입은 23.4% 불과 … 민간형 분쟁조정기구 활성화 필요

2002년 하반기 PL(제조물책임)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보상·배상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23.4%에 불과한 것으

로 나타났다.

또 PL법에 대한 인지도는 98.9%이지만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곳은 42.3%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(회장 김영수)와 중소기업연구원(원장 김교흥)이 중소제조기업 454개를 대상으로 중

소기업 PL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, PL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100%에 가깝지만 10개 중 6개 기업만이 개

략적으로 알고있다고 응답했다.

PL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<소기업을 위한 PL대책 메뉴얼>이라고 응답해 인력·

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PL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매뉴얼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조사 응답기업의 94.3%가 PL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외 분쟁해결기구인 민간형 PL 분쟁조정기구를 활용

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민간형 PL 분쟁조정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PL 예방대책과 관련해 76.4%가 제품의 안전 및 신뢰성 검사를 국내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의사가 있는 것

으로 응답해 PL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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